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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숭 봉 선교사 / Daniel & Ruth Kim  SICAPministry@hotmail.com
P.O. Box 29, Calbayog City, Samar, Philippines, 63-918-919-8278
무릎선교사 여러분,
평안들 하셨는지요?  지난 몇 개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십 수년 간 저희를 이 곳에 불러주셨던 주님께서 이제 때가되서 우리를  움직이시는가 싶은 일들이 있었고 또 여러 행사들로 무척 바쁘게 지내느라 정말 오랫만에야 소식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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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에는 제 18회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6명의 사역자가 3년의 프로그램을 끝내고 인턴쉽에 들어갔습니다.  올 해는 처음으로 와싱톤주 타코마에있는 Washington College and International Seminary를 통해 동창사역자 중 열명이 신학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학위가 뭐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사역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힘을 넣어주고저 함입니다.  강사로는 대학원 원장이신 Michael Jones 박사님이 오셔서 이틀의 세미나와 졸업식에서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3박 4일 저희 집에 모시면서 교제하는동안 근 70을 바라보는 노종 에게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영어에 “getting old graciously…” 라는 말이있는데… 은혜롭게 나이를 먹는다는 얘기이지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주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은 점점 깊어져서 편안하고 은혜가 넘치는 여유있는 노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렇게 은혜가운데 푸근한 노종으로 늙어가고싶다는 기도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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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식이 끝나자마자 조케빈 단기선교사가 한국서 들어 와 다시 이 지역교회의 젊은이들을 모아Passion Generation Worship Band를 형성하여2009년 1집을 내었던 음반의 2집을 내고 4월 5월 두 달 간 필리핀의 여러 지역을 돌면서 찬양집회와 기타, 키보드, 드럼 워크샵도 하면서 이 지역 젊은이들에게는 도전과 헌신의 기회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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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순 GP 미주 이사장님으로부터 미주대표 문제로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난 번 9월 제가 고사를하고 search committee 를 만들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 다시 고려 해달라는 간곡한 말씀이었습니다.  전화를받고보니 난처한 것이 다시 “못하겠습니다” 라고 딱 잘라 말 못하고  “예, 예”하다보니 그냥 수락하는 전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두 사람 다 며칠을 난감 해하며 어찌 할바를 몰랐습니다.  “자기 지난 번 고사해놓고 은근히 잘난척하지 않았나요.  이제 와서 다시 어떻게 그자리를 들어가요.  씨캅은 어떻허구요”  전혀 계획없이 생긴 일에 당황 한 아내가 자꾸 잔소리를 했습니다.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한 동안은 LA와 사마르 섬을 오고 가며 두 사역을 함께 끌고 가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풀려고 하지 않고, 그저 순간 순간 다가오는 일들을 성실히하다보면 주께서 하나 하나 풀어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있습니다
5월 말에는 제가 섬기고있는 3권역의 권역대회가 있었습니다.  GP 선교회가 권역제도를 시작 한 후 처음 열린 대회라 대표로 섬기는 저희에게 많은부담이있었지만 사람의 준비가 부족한만큼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안타깝게도 대회 며칠 전 뎅게열병으로 참석하지 못한 선교사님부부와 또 대회장소에 도착한 날 모친상의 소식을 듣고 급히 한국으로 떠난 선교사님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까지 포함 44명의 식구들이 모여 교제를 나누고 편히쉬며 와싱톤에서부터 와 주신 저희 본교회의 담임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도전의 말씀으로 재충전 하는 귀한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는 9월에 미주대표로 취임은 하게되나 LA로이사를 가는 것은 아마 내년 3월 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부부와 온 씨캅 가족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많은 변화에대해 믿음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무릎선교사 여러분들께 뜨거운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김숭봉/유영선 선교사    
기도제목 

06/12
1. 6월 14일부터 시작하는 학기에 은혜로 감당하게하시고 신입생들이 꽉 짜여진 스케쥴에 잘 적응하도록 

2. 7월2일-17일 한국서 받게 될 건강검진과 참석하는 1권역대회를 통해 많은 선교사님들과 좋은 교제의 시간이되도록
3. 8월 2일-11일 LA 예삶채플과  8/17일-25일 동경 시부야복음교회 단기선교팀의 은혜충만한 사역을 위하여
4. 9월 미주 이사회부터 시작되는 본부사역을 잘 배우며 겸손함과 위로부터 내리시는 지혜로 감당 할 수 있도록
5. 씨캅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변화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며 성실함과 은혜로 감당 할 수 있도록
6. 매일매일 삶 속에서 복음의 뚜렷한 증거들이 나타나며, 복음에 감격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